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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은 지구 전체적으로 기

록상 가장 뜨거웠다. 미국 해양

대기청(NOAA)에 따르면, 2020

년 첫 9개월간의 기록도 따뜻한 

순위 2위였다(1위는 2016년).

9월만 놓고 봤을 때 기록상 뜨거운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2005년 이후에 모

두 나타났다. 특히 상위 7위까지가 지난 7년(2014-2020)에 몰려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금년 9월에 기록된 남반구 지표면 및 해수면 온도는 평균에서 역대 가장 크게 벗

어났다. 한편 북반구의 9월은 기록사상 세 번째로 뜨거웠다. 북극 해빙면적은 역

대 두 번째로 작았으며, 남극 해빙의 경우는 평균 이상이었다.

이달 초, 유럽중기예보센터가 

운영하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

화서비스에서도 금년 9월이 기

록상 가장 따뜻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신 데이터만 봐도 WMO 주관 

하에 최근 작성된 ‘United in 

Science’ 보고서의 주요 결론인 

기후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멈

추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기록적인 수준이

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배출량은 봉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

했지만 점차 전염병 이전 수준을 향하고 있다.



세계기상기후 사무총장 페터리 탈라스 박사는 ‘United in Science’ 보고서를 내면

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6~2020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5년이다. 우리 삶

의 많은 측면이 2020년에 붕괴 되었지만 기후변화는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는 이대로 간다면 파리에서 합의했던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보다 2°C 미만 혹은 1.5°C 로 유지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NOAA에 따르면 북반구의 금년 1~9월은 육지 및 해수면 온도가 전지구 기록 시

작년도인 1880년 이래 가장 따뜻한 기간으로 2016년과 동률을 이뤘으며, 남반구

의 경우는 기록상 네 번째로 따뜻한 기간을 보냈다.

유럽, 아시아, 멕시코만의 1~9월도 역대 가장 따뜻한 기간이었다. 북부 아시아에

서는 기온이 평균보다 적어도 3.0°C 넘게 높았다.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우 1~9월 기온이 기록상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평균보다 서늘한 상태를 보인 곳은 알래스카, 캐나다 서부, 인도 북부, 남

반구 일부 해역으로 국한되었다. 


